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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 2019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상고심 변호사의 무료변론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일시 : 2021. 8. 31.(화) 10:00 

장소 : 대검찰청 정문 앞

1. 한변은 오늘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한다. 

2.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헌법
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최근 송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
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
다. 
3. 그런데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제5항)에 해당하고, 송 변호사의 
상고심 변론은 그가 사건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는 수임자료와 이른바 ‘전
관’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의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하므로 수
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하여 이재명 및 송두환은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제
2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특히나 해당 행위는 이재명이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선거와 재판에 관한 공정성 시비까지 내포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4. 이에 한변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경기지사 이재명 및 송두환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에 대하여 고발을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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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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